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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태오의 민중적 민족주의

1) 이스라엘 一 길  잃은 양들

문제 제기에서 마태오에만 나타나는 ‘이스라엘만’이라는 것이 마 

태오 신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. 그런데 마태 

오에서 이 ‘이스라엘만’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이 “길 잃은 

양 ”(10, 6- 15, 24)이다.

구약에서 대부분 ‘양’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데 

사용되고 있다. 그런데 마태오는 특히 “길 잃은 양 ”(18, 12), “목자 

없는 양 ”(9, 36 참조 ; 마르 6, 34)이란 표현에 역점을 둔다.

마태오의 길 잃은 양은 병행되는 마르코와 루가의 기사들과 비교 

하면，‘이스라엘만’과 연결되어 사용된 ‘길 잃은 양’은 마태오의 현 

식인식을 담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. 마태오 9장 36절 

의 “목자 없는 양 ”을 마르코(6, 34)와 비교하면 그것이 처한 상황이 

반영된다. 그 첨가구로서 우리말로 “고생하고 지친 것 ”이라고 번역 

된 것은 극도의 수난상태를 나타낸다. (고 생 하 다 )는  가죽

을 찢기며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며，‘和7UCO’ (지치 

다 )는  ‘땅에 내던져버린다’，‘시체를 버린다’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

말이다.

한편 다자료인 마태오 18, 12절의 ‘ 길 잃은 양’은 루가와 뜻이 다 

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. 루 가 (15, 3〜 7) 는 ’ 라는 단어를

써서 소유주의 편에서 ‘상실했다’는 뜻을 나타낸 데 반해，마태오는 

‘7i；lavd?w’라는 용어로 그 양 자체가 잘못된 길로 유인되어 ‘길을 잃 

었다’는 뜻으로 고난당하는 양의 상태를 나타낸다. 이로써 마태오는 

이스라엘 민족현실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.41>

41) 쇼트로프(L. Schottroff， “Das geschundene Volk und die Arbeit in


